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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8.8(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

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 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조달정책 관련 심의 위원회로서 위원장(부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

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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